
尤惜의 『金置要略'Ll、典』과 『金置靈』에 냐타난 

消、灌에 대한 考察

李仙蘭·李主惠·許짧會·李容範 

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敎室

尤治治續消、i옮學術思想探析 

(以『金置要略心典』和『金置靈』寫中心)

李{피蘭·李主惠·許f첼會‘李容範 

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敎室

*庸)Jj(病屬於韓醫學之消海病範購。 目前觸)Jj(病iE韓휠全球, 成寫國家嚴重的社會公共衛生間

題。 韓醫學對i힘휩R성압F究B有數千年歷史, 本文通過考察尤↑용所著的『金置要略心典』和『金置寶』 , 

細究善長織服辦證且善用經方的尤.,台論治消、浪的學術思想、。 得出如下結論; 認馬消漫病機寫虛勞內

熱, 分寫太陰r j軟陰, 陽明, 少陰4個類型, 對各類型明確R藏R府歸l靈。 其中對廠陰的論述, l調 ~JJH꾸與 

消泡病有看重要的關係. 췄#證方面, 分薦消i홉. 消中, 賢消 三個類型, 其在狀基本與現代醫學所論

述的觸民病三多jJE狀基本一致. 治爆方面, 關明了賢氣갯L作薦溫補之齊j使ffl到因虛熱塵生的消j융病 

治鷹的原因, 指出賢中陽氣與上中二魚心師牌몹的關係, 及뽑氣:fL中附子, 桂校的用意所在. 薦證

方面, 記載治樓魔김호和浮睡兩{固方齊J. 禁J텀〈方面, 記錄飯酒, 房室, }밟食及鍵等二種. 不足點, 缺£

對消泡病因的論述, 治法缺£多樣性, 且對흉흉證(相當於續)Jj(病감、↑#在)僅記錄兩個方쩔lj。 

關鍵詞; 尤!治, 『金置要ml§-心典』 f 「金置寶』, 벼鴻 

I . 總 論 號는 옵리廳山A이마 1) 大略 徐靈貼와 같은 시 

대 사람이었으며, 학문은 P원嘉言을 추종했다. 

尤!治는 출생년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1749년 그의 著書로는 『優寒貴珠集』 8권, 『金置要略

에 샤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. 淸代 江蘇 ,ij典』 3권, 『金廣靈』 8권, 『續記』 1권, 『醫學讀

省 長1·1、 I (지금의 蘇州市)사람이다. 字는 ‘在얹 書記』 3권 『靜香樓醫案』 2권이 있다‘ 2) 그중애 

인데 ‘在京’이라고도 하며, 號는 批폼이고 別

1) 옳빼然 等編, 「中醫各家學說』人民衛生出版社 1992년, 
* 교신저자 • 이용뱀,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한의과 602쪽, 중국 

대학 원전학교실 2) 안연추 둥, 尤샘學術思想探討, 『光UJl中醫짧誌』1쨌년 
E mail : ybl@mail.sangji.ac.kr Tel : 033-730-0068 제 6기 3쪽, 중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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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『f흉寒-貴珠集』 , 『金置要略心典』 , 『金質寶』은 

모두 眼{뿌景의 악학적 취지를 잘 이어받은 우 

수한 著作으로서 후세에 약주 많은 영향을 미 

쳤다. 

현재 3대 질맹중의 하나로 불리 우고 있는 

짧民病은 한의학에서 消鴻의 뱀주에 속한다. 

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내린 바에 의하면 

전 세계에서 매년 3∼5%의 發病率을 갖고 있 

다고 하였다‘ 3) 현재 세계에는 1.2억이나 되는 

사람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에서도연 

구의 5%를 넘어서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 

셰이다_4) 특허 빼훔!JR病의 합병증은 아주 높은 

致死率을 가지고 있어 거의 당뇨병사망율의 

70%를 차지한다‘ 한의학은 消뼈에 대하여 數

千年의 연구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 現代醫學

에 비하여 辦證分型하여 標本銀iEI하고 合理적 

으로 약을 사용하며, 副作用이 적은 동 장점 

을 가지고 있다_5) 

이엑 筆者는 한의학에서 Y펌j홉연구의 역사를 

고찰해 보고, 그 중 최초로 消海病에 대하여 

辦證輪治를 진행한 『金價要略』의 註釋書중에 

서 爛|빠辦證에 능한 尤↑음의 『金置要略1(;、典』과 

『金置要略』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雜病벼 

용을 보충한 서적 『金置驚』을 통하여 尤샘의 

消휩이론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 그 이론이 消、

i룹厭F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고찰해 

보고자 한다. 

II. 本論

1. 消泡冊究의 歷史6)

3) 협冠杰 主編I, 『補民病』, A民j휩生出版社, 2002년, 1 2 
쪽,중국 

4)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팀 엮음, 『알기 쉽게 풀이한 
당뇨병』, 태웅출판사, 2004년, 3쪽, 한국 

5) 泡冠杰 主個, r뺑原病」, A民衛生出版社, 2002년, 197 
쪽,중국 

6) 帳伯멋 主채!, 『q:i醫內科學』, A民衛生出);@社, 1988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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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 j肯浪이라는 이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

『素問·奇病論』으로 “把者令A內熱, 납者令人中 

滿, 故其氣上海轉寫消j홈”이라고 적혀있다. 消

浪이라는 病名외에 『內經』에서는 消題이라는 

病名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약. 7) 

@ 西漢시기의 淳予意、의 書籍중에 ‘消顆’에 

한 醫案 기재하였는데 이는 消鴻病어l 대한 가 

장 최초로 기록된 醫案이다 

@ 그 후 張때景이 「金置要略』에서 최초로 

消泡病이라는 篇名을 만들어 消휩病의 辦證論

治에 대하여 비교적 系統的으로 論述하였다. 

『金置要略方論』에서 “消鴻”, ‘鴻欲餘水”, “其A

若浪”라고 적힌 조문은 모두 177~이고 처방은 

6개가 있다. 消泡에 대하여 혹은 病證, 혹은 

在狀u홉欲餘水)으로 논하였다_8) 

@ 階代의 뚫元方은 『諸病源候論·消휩病諸 

候』에서는 消j홉病을 消、j홈候, ;옵病候, ;'~候虛~

候1 i옵利候, j흉;flj候頻候, i닮flj候發擔候, 內消、候,

彈中候등 8가지 類型으로 나누었다. 그리고 

발맹원인은 五石散을 복용한 것과 有關하다고 

보고 下魚虛熱, 뽑;操陰힘가 발병원얀이라고 

보아 消펌病의 病因病理를 보충하였다 뚫J3'.; 

는 또한 消휩病이 離直와 7j(H휩풍 합병증을 유 

발할 수 있대는 것을 認識하였다‘9) 

''.5) 圍代에 와서는 消樞病에 대한 인식 이 아 

주 크게 발전하였는데, 孫思遊는 『千金要方·消

휩』에서 消i옮은 勞欲過度 및 오랜 餘햄와 有

關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“小便多於所飯”의 기 

전에 대하여 內熱消뤘이 원인이라는 것을 얄 

고 飯食을 조절 할 것을 강조하고 치료의 우 

선 순위에 놓았다. 책에는 또 消j옮病을 치료 

하는 처방 52첩이 적혀있고 그중에는 天花料,

도, 앉)3-564쪽, 중국 

7) 單書健 等主編, 『古今名!醫臨품金靈 消i옮卷』, q:i國中
醫藥出}없社j 1999년, l쪽, 중국 

8) 尤샘 著, 「金置짧』, 中國q:i醫獲出}댔社, 1999년, 1쪽, 
중국 

9) 張伯멋 主編, 『中醫內*擺』, A民衛生出版社, 1988년 
도, 565쪽, 중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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尤’1‘a의 T金廣要略i\j典』파 「金圖靈』에 나타난 消偏에 대한 考察

짧門장, 생지황, 黃運등 生律之品이 많았마_10) 

@ 王濤는 『外臺秘要·消泡消中門』에서 제일 

먼저 消獨病의 소변이 ·탈다는 在候에 대하여 

記載하였는데, 주로 賢虛와 융관하다고 보았 

다. 이 러한 消짧은 사실상 지금 말하고 있는 

廳民病인 것이다. 책에는 消海病을 치료하는 

처방 47개와 987}지 약물이 記載되어 있다.11) 

(/) 宋代 王構隱등이 저술한 『太平聖惠方』에 

“二;;됩論” 1권 α1 였는데 최초로 “프消”라는 담 

어들 사용하었다. 책예셔는 벼、휩病의 여 2.~ 가 

7'] fil{I맺表現 및 합병증에 따라 14가지로 나누 

어서 치료하였는데 177가지 처방이 었고 常用

藥뺑로논 A參. 天花%, 륨運, 찢門청, 知母i t먼 

黃등이 있다_12) 

@ 金元時期어l 劉Y可間은 三消理論을 더욱 

발전사켜『三i험옮』을 저술하고, 操熱學說을 주 

장하고 치법으로는 淸熱뻐火, 養陰生律하는 

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논술하였다. 白虎場, 承

氣揚과 같은 처방을 떠받들면서 宣明黃:E£i場을 

창방하였다. 이러한 견해는 張子和와 李東桓

의 즘뿔揚을 받았다.13) 朱:Ft演는 劉i可間의 三消

理論을 더욱더 발전시켜 『단漢心法, 消j붉』에 

서 消펌病올 치료할 혜 마장하 “養뼈, 降火,

生血鳥主”라고 하였마_14) 

@ 明代에 와서는 消泡病에 대한 연구가 주 

로 치료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대 있었다‘ 

數元禮는 『證治要決·消銀』에서 “三消得之氣之

實, 血之虛, 久久不治, 氣盡虛則無能薦力훗”라 

고 하면서 黃:Et餘(黃옮, it草)加減처방을 사용 

하였고 益氣를 가장 우선순뷔 에 놓았다. 15) 

@ 趙敵可는 三消賢虛學說을 주장하면서 마 

10) 張伯뱃 主編, r中醫內*파學』, 人民衛生出版r더; 1988년 
도,앉E쪽, 중국 

11) 張伯멋 主編, 전게서, ;j35쪽, 중국 

12) 張伯벗 主編I, 전게서, 566쪽, 중국 
13) 服伯멋 主編I, 천꺼l서, r;J37쪽, 중국 
14) 張伯햇 솟編, 전게서, r;J37쪽, 중국 
15) 石騙峰 等著, 消f홉病病機證治源流f줬댔, 中醫jiff究,
때04년 8월 제17권 ,封四

땅히 治띔이 근본이라고 보았다. 張景톰, 훼家 

言도 治賢學說을 지지하였다.16) 

1때 }뽑慣짧는 마땅히 調養牌뿜가 위주라고 

강조하면서 豪깅흠白펴澈을 사용하였다. 

@ 淸代어! 와서 消j옵病에 대하여 더한층 깊 

은 연구가 진행되었다. 예를 들어 消獨病의 

멜병기전어l 다}하여 黃坤載, 鄭款安 등은 消場

病의 원언은 맑에 있다고 보았다. 

행| 葉天τt둥은 오래관 정선자극으로 인하여 

氣魔하면 化火하예 a뛰뿜L F쏠8호과 律波을 消

懷하므로 ?함j홉病이 생간다고 하였다. 張錫純

은 ‘消J홉之證, 多由於f디氣./f昇’이라고 보아 『

醫學훨中參西흉』에서 ‘·王j夜場.을 창방하얘 昇

짧jt;氣의 치볍으로 消海病을 치료하였다_17) 

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11} 消iMi病은 그 

이론이 『內經』에서 시작되고, 辦證論治는 『金

置要略』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, 證候分類는 『

뚫民病ilm候짧J에서 시작되었고, 體系는 塵宋

시기에 형성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 

이 몇 가자로 귀닙할 수 았다_18) 

(1) 病떠 

[P 先天훌驗不足, .짧氣虛弱 
@飯食不節, 積熱傷律

® 情志失調, 覆火傷陰
@ 勞欲過度, 賢精앓l§tj[ 

@溫操藥物服用過多

(2) 病機

@陰虛寫本, 操熱鳥標

(2) 氣虛寫本, 血修薦標

® 氣陰兩傷1 [쏠陽↑具虛 

(3) 治、

16) 張{면떳 主혜I, 전께서, 563쪽, 중국 

17) 張伯뱃 主樞I, 전거i서, 끊8쭉, 중국 

18) 힘冠杰 꿇닮i 『續HR病』, 人휩합生냄版ifd:, 2002년, 
3 7쪽,중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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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l품을 重點으로 하여 治爆

C2:l R4'몹로부터 辦證論Y台

® fff으로부터 辦證論j台

@ 氣lfil로부터 휩￥;登論i台 

보통 消뼈病의 初期 혹은 급성으로 발작할 

때에 대부분 爛熱懷|쏠이 위주이고 多飯, 多食1

多民둠 전형 적 인 證候들이 나Et난다 消i닮病 

이 오래 되면 꽤賢氣虛로 표현되며 여러 가지 

합병증이 냐타날 수 었다. 예를 들면 擔傷離

펌, 가려움증, 口古生慣, JI며慶勞淑, 白內障, 耳

뿔, 다1風, 手몽偏l發, 혹은 水H重, 樞U士, i따鴻, 不

思欲食, n흉病, 頭痛 등 증상이 나타난다. 

2. 『金땀要略』의 消i島어1 대한 논술이 후세 

에 미친 영향19) 

CD ‘댐에 대한 설명; 
『內經』종의 “消痛”이라는 病名을 사용하지 

않고 『內經』에서 “消’만 중요시 하고 기닮”에 

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. 즉 

“消힘”, “1J、便頻敬”등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‘ 

다음은 그 예이다. 

“男子가 消泡病을 앓으면 소변은 오히 려 더 

욱 많아져 물을 1斗 마시면 小便도 l斗이다. 

씌氣까L으로 二L治한다.”20) 

“「 II며댔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 엘어남니까? 

j하고 절문했던 바,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

r혹은 ffl:l:l에 의해 혹은 II펴|止에 의해, 혹은 

消?해야 있어 小便을 자주 보는 것에 의해, 혹 

은 大便이 질 나오지 않음에 의해, 또 下剛로 

인해 下쭈lj를 함에 의해, 거듭 澤浪이 亡失되 

어 R퍼챙기 되는 것이다 」’낌) 

19) 꼈伯빗 主쩌, 『q1짧內科땅』, 人펴힘生出版社, 1988년 
도,564쪽, 중국 

‘『~~·(핏l엠』의 채'Ji댐에 대한 논숲이 후세에 미친 영향’은 
『,,,짧內科헬』에서 인용하였음-

20) 孫니l할王級b 『尤在않짧學全뽑』141쪽“굉子띠鴻, 1]、
1史反多, ↓J‘l!Ji-斗, 小便〕斗, 업氣J떠E之。 ’ 

21) 孫"'렌·主쩌,,, r:t,1'티파짧學全펌J120쪽, ‘ Ii뼈짖之病, 從
{il)셈之? tili 티. 或從퓨出, 或從JI뭔1퍼 或從Y챔泡小便;fl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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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#口服이 浮하고 週를 냐타내는데, 浮는 

1흉證이고 週는 勞한 것。l 다. 虛하게 된 것은 

衛氣가 부족한 것이고, 勞한 것은 榮氣가 消

純되어 였다는 것이다. 歐陽服이 浮하고 數한 

데‘ 浮한 것은 氣가 성하다는 것이고, 數한 것 

은 음삭물은 소화하기 쉽고 굳어지 게 된다. 

氣가 성하게 되면 소변이 짖게 되고 소변이 

잦게 되면 또한 굳게 되는데 굳게 되는 것과 

소변이 짖은 것 이 消j옵}左을 만들게 된다.”22) 

”입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져 물을 마 

셔도 펌在이 멈추지 않는 것은 文船澈으로 主

治한다.”23) 

“업이 말라 불올 마시고 싶어 하고, 엽과 

혀가 마른 환자는 白虎加人參揚으로 主治한 

다.”24) 

@病因病機方面

消i홈愚者의 1J、便量이 많은 것으로부터 張뺀 

景은 賢이 病機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

를 파악하고 治法은 매부분 뽑으로부터 켜줄手 

하였다. 이것 또한 消휩의 원인이 內熱이 속 

에 맺힌 것으쿄 보고 」二中f딩에 초쥐을 둔 『內

經』의 病機이론을 보충한 것이다. 

@ 治續方面;

白虎加A參揚, 文웹散 등의 처방은 후대에 

자주 샤용되 었다. 득히 띔氣갯〔j의 조문 및 그 

응용은 消泡治賢의 治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 

고, 또한 補뽑養陰하여 월1場을 위로 쩌서 律

淑올 上昇시키어 中上의 魚爛를 구재 하는 뽑 

氣JL 本方의 치료방법은 消협後期어l 뽑陰虛로 

인하여 賢陽虛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많이 

數, 或從便혜f, 又被快藥下;fl], 重亡律없’ 

22) 孫마1堂主編!, 『尤在j잉醫學全뽑.1141쪽, 년 口~I[浮而
週? 浮명n1피없, 週11.nt운勞A휩 fflj깜f氣不足, 勞則榮氣
獨。 없陽Bllt浮而數, !쭈흩H피氣, 없!<~Pi셉꿇而大탤, 氣
盛則댔數, i옛數則mt 편歡mr명, BP~l힘}점’ 

23) 孫中堂主編, 『尤在않짧學全뽑』142쪽, ‘힘欲欲水不止 
者,文암散主之’ 

24) 孫다l堂主編l, 『尤在앉짧學全팝』143쪽, ‘ iE\欲값*· 디 
폼乾爛者, 임虎加人參揚主之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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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ti'융의 『金置要略心典』과 『金圖寶』어l 나타난 消浪에 대한 考察

활용되었다. 

@ 이외에 T金표뚱要略』 중의 “勞jllj榮氣樓,

虛則衛氣不足”이라는 勞f흉元氣의 病機는 후대 

학자들에제 많은 영향을 주었다-

3‘ 尤{台의 消j붉論 

尤始는 張f뿌景의 춰지를 깊아 이해하여 經

方을 자주 사용하였으며, 證에 따라 加減하였 

다. 尤ix는 특히 先팀天之本연 牌와 뽑을 重

視하면서 ‘治病必、求其本’하였다. 꺼그'I‘읍는 많은 

의학서적을 참고하고 많은 醫學家들의 논설을 

이용하여 「金圖寶」을 著述하여 『金置要略』에 

서 미 저 마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마.25) 

尤떠는 특히 鐵쩨辦證에 능하여 그 병외 歸屬

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혔다,26) 

1) 『金置要略ιL、典·消펴篇』을 중심으로 한 

고찰 

尤治는 消浪을 上消, 中消, 下消로 귀속시키 

고, 장중경외 治뽑짧主로 消、泡을 치료하면서 

사용한 賢氣까[」의 처방원랴를 분석하고 뽑中l場 

氣와 上魚中魚 그리고 陣몹사이의 관계를 명 

확히 밝혔다‘ 同病異治와 異病同治는 I金置要

略』치료원칙외 하나의 큰 특정이다. 尤治는 

消漫획 증상중의 하냐인 “海欲歡水”에 대한 

同病異治를 자세하게 辦別하였다. 

(1) 辦證分型

消獨을 『金置要略,i:,典』에서는 太陰, 廠陰,

陽明, 少陰 등 4가지로 했￥證分型하였다‘27) 

CD 太陰에 속하는 것은 心의 열이 細로 轉
移한 것이마‘28) 

25) 關新軍 等, 尤‘I용臨짧特色述要, 『江蘇中醫藥』때4년 
제25권 저1]4기, 6쪽1 중국 

26) 陳紀漸 主編, 「金鷹흉확m용』,A民衛生出빠社, 2어%년, 
9&'l쪽1 중국 

27) 孫q,堂主編, 『尤在않醫學全書」141쪽, ‘按消浪證, 有
太陰, 歐F용, 陽明, f↓、陰之異。 ’ 

28) 孫中堂흡폐, 「尤낀Ei얻醫學全書』141쪽, ‘系太|좁者, 心

@ }짧陰어l 속하는 것은 風勝則乾하니, 火가 

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柳制한다‘29) 

® i獨明어l 속하는 것은 火는 타오르면서 土

를 마르게 한 젓이다,30) 

@) 少陰에 속하는 것은 *자 虛하여 火를 

제압할 수 없는 것이다. 31) 

(2) 購R府歸屬

A藏§땀췄흉證에 능한 尤↑읍는 『金圖要略心典』어l 

서 消;;홈의 藏M府歸屬을 명확하거! 밝혔 tj-' 

消鴻病機.-虛勞여熱32) 

@ 上消r 隔消-뼈複i熱盛傷澤33) 

@ 中消-몹火盛34) 

® 下消-뽑氣虛하여 R뽕봅에서 생성된 情氣

를 心뼈로 올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.35) 

熱**師1Q
29) 孫中堂主編, 『尤a'Ei'얻醫學全書』141쪽, ‘廠陰者1 @애빼 

則흉t, j(fJ火從木出也’
30) 孫中堂£隔I, 『尤在않醫學全書1141쪽1 ‘系|陽明者, 火
짧而士操-\!!,’ 

31) 孫中堂主챔I, 『尤在햄醫學全書』141쪽, ‘系少陰者, 7)<. 
虛不~~制火也’

32) 孫中호主編, 『尤在}쪼醫쓸#全書』 141쪽, l년 口服올 짚 
에보고 榮氣와 衛氣?{ 모두 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 
고1 않陽없을 짚어보고 뿜氣1t 홀로 盛하다는 껏을 
알 수 있다, 합쳐서 살펴볼진대 虛勞內熱로 언하여 
消i용提이 생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’ (該t
口而知榮衛之#虛, 餘없;i陽而知몹氣之獨盛。 合jjfj觀
之, 知寫虛勞內熱而成消}휩t!1) 

33) 孫中堂主編, 『尤在j옆醫짧全좁』143쪽, ’이는 뻐와 몹 
의 열이 盛하여 전액을 상한 것이므로 白虎場으로 
뚫熱하고 λ흉으로 生律止獨한다. 이른바 上消, 셰행消 
의 病證으로세 。l 자리어l 짧簡된 듯싶다.’ (ll때m뿜熱 
盛傷澤, 故以白虎淸熱, 人參生律止짧。 蓋~p所댐上消 
隔消之쩔i 疑亦錯簡於Jlt也)

34) 孫中堂主網, 『尤在잖醫學全書」142쪽, “뽑中有熱, 
웹뤘?,)φ·’은 따르 뒤애 있는 ‘째형강한]UL’와 갇은 뜻연 

데 바로 i:p팩를 일켈어 말하는 것이다. 몹에 열이 
있으먼 액체가 마르게 되어 변o] 굳어지고 변이 굳 
어지면 水波이 홀로 前11용쪽으로 나오므로 소변이 잦 
게 된다‘(뽑띠有熱, 消앓킹 1歐, 郞後所~\!/消했善없, 
웰中消者是며。 몹熱則lw:乾, 故*便堅, 7명뿔則Jk淑獨 
走前陰, 故1J、便數)

35) 孫中堂主행!, 『尤在쟁醫學全書』 141쪽, ‘님자는 뽑으로 
用事하는데, ...... %氣九에 있는 桂技, 附子가 바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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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꽉氣九을 重視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

尤·|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

‘’남자는 l뿜으로 用事하는데, 띔속에 氣가 

있어 氣化를 j~管하고 演淑을 週行사켜 心과 

ll떠플 적셔준냐. 그러므로 氣가 虛하게 되면 

위로 올라올 수 없고, 氣가 이르지 아니하면 

水 또한 올라오지 않으므로 心師가 그 윤헥함 

을 잃게 펀다‘ 대저 水淑은 음어l 속하고 氣가 

아니고는 윈하는 곳에 아룹 수 없다. 기는 비 

폭 양이l 속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水를 포함 

하고 있는데 水는 氣와 더불어 같이 있고 서 

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뽑氣갯L에 있는 

桂校, ~H子가 바로 l땀에 있는 죄퇴한 기운을 

솟아오르게 하여 心뻐쪽으로 上行하재 하나 

그라므로 이름을 l뿜氣라고 지은 것이다. 그렇 

지 않고 滋陰폐操하는 약만으로는 물을 마시 

는 것과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아래 

쪽으로 흘러갈 따름이다, 병。l 진행되어 陽氣

가 모두 없어지면 내려가는 것만 있고 上升시 

키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를 마시먼 소변으로 

플이 나가게 되어 치료할 수 없개 된다 음식 

물이 됩로 들어거서 뽑에 있는 훌陽을 얻지 

못하면 어찌 精氣를 돌게 하고 넙치게 하여 

위에 있는 때와 ”며에 전달시킬 수 있겠는가?” 

이와 같이 뽑속에 있는 陽氣와 上魚, 中魚

n떠뽑사이의 판계, 그리고 뽑氣九에서 附子, 桂

校가 사용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. 

(4) |퍼病異治의 例

“패欲欲水”에 관한 조문이 消j밟編에 모두 5 

개가 였다. 그러나 맥이 浮하고 發熱하며 4、

’댐에 있는 쇠퇴한 기운을 솟아오트게 하여 ,~、”며쪽으 

보 「行하게 하나 -----‘ 음식불이 몹로 들에가서 뽑 
어l 있는 la陽을 얻지 못하면 어찌 해氣를 돌게 하고 
념치게 하여 위에 있는 JI~-와 ”며에 전달시킬 수 있겠 
는가?’ (싸子以띔用事 ’‘ • 업氣JL中右柱, |엠, 所以
m:Jilii ’셉 ifr졌l펴之氣, 而使上ff心)jifj之分, --- 夫찮知 

欲人於띔, ~I'得’접'Pli't陽, 펀能.ilH~*융氣, 而上輸牌뼈 
llf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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便不쭈IJ한 환자에게 하나는 五힘散을 사용하였 

는데 이는 水와 熱이 맺혔기 때문이고, 다른 

하나는 ~;암?易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水와 熱

이 맺히고 게다가 陰氣가 재차 상했기 때문이 

다‘ 물을 마사면 바로 토하는 환자에게도 五

깎散을 사용하는 것은 열이 가셨지만 水가 停

游되어 있기 때문이다‘ 갈증야 멈추지 않는 

환자에게는 文哈散을 샤용하는데 水기 없어지 

고 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. 입 이 마르는 환 

자에게는 白虎加A參場을 사용하는데 열。l 심 

하여 j별淑을 상하였기 때문이다. 

이러한 예는 |司源而異한 것으로 각각 치료 

를 달리한 것이다. 

2) 『金웰靈·벼、j옮』을 중섬으로 한 고찰 

(1) 消泡에 대한 分類 빚 jJE狀

『金圖靈』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 

하고 있다. 

@ 첫 번째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많여 마시 

면서 오줌이 잦고 그 맛이 달며 밀기울 

부스리가 Ll] 슷한 기륜기기 섞여나기-는 

것은 消‘j옵이다,36) 

@ 둘째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갈증은 섬 

하지 않고 오줌의 량은 적은데 기름 같 

은 오즙을 자주 누는 것은 消中이다 37) 

@ 셋째로 갈증이 심하나 물을 많이 마시지 

않으면서 허벅다리가 먼저 붓고 여외며 

음부가 줄역들면서 혐아 없어지고 오줌 

이 잦은 것 이 賢消이 다.38) 

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消、i옮에 대한 구 

절은 居代 觀權이 저술한r古今*驗方』어l 겨록 

된 내용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당뇨병 

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文字기록이다. 양방에 

36) 孫rp堂主編, 『尤在짧뽑學全뿜;J241쪽, ‘ ifdi而欲水多.
4에혔數, 有n읍~p셨片, 섬폼「者是消‘벼tl2' 

37) 孫中堂主隔, 『尤tri얻짧學중뽑;』241쪽, ’吃食多, 不
甚浪, 小便少, 似有油而數者, 是消中tl2‘

38) 孫마1폴主챔I, 『尤在i얻醫學全뽑』241쪽, ‘j율欲기〈不能多, 
但腦A띤d떼先F영1J 、, 陰짱弱, 戰1J、便者, 是’협뼈、也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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尤↑읍의 『金圖要略1C,典』과 『金置靈』에 나타난 消鴻에 대한 考察

서는 1675년 영국의사 Thomas Willis에 의하 

여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방에 

서 기록된 것에 비하면 천년 남짓 지난 뒤였 

다.39) 또한 消泡, 消中, 賢消로 최초로 분류한 

著書로는 『太平聖惠方』이다40) 최초로 ‘三消’

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. 그러나 증상은 이와 

다르고 尤↑읍가 인용한 이 조문은 『醫方類聚

卷之-百二十四 消漫門一 i쏠察方 消j휩』41)에 

있는데, 이는 金元시대 의가들이 많이 인용한 

辦證방법이다.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당 

뇨병의 특정은 고혈딩과 民縮인데 임상에서는 

三多在(多餘, 多食, 多民)과 함께 피로와 권태 

가 나타나고 몸이 수척해진다. 위의 분류방법 

으로부터 볼 수 있는바 尤治가 분류한 消隔病

은 현대 당뇨병의 증상과 거의 인접하다는 것 

을 알 수 있다 단순한 消海在狀으로부터 雜

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

(2) 消泡 禁료事項 

첫 번째로는 飯酒, 둘째로는 성생활, 셋째로 

는 싼 음식과 면 종류. 

이 세 가지를 삼가는 사람은 비록 약을 복 

용하지 않더라고 스스로 다른 증상이 더 이상 

생기지 않는다.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

金판같은 것을 먹어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

없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.42) 

이 문장은 庸代 孫思遊이 저술한 『備急千金

要方 卷第二十一 消鴻第一』43)에서 인용한 것 

으로 孫思遊은 ;操熱學說을 제창하면서 , “小便

39) 泡冠杰 圭編, 『*합*病』, A民衛生出版社, 2002년, 5 
쪽,중국 

40) 꽉걷|立 ff~iii, 『中짧딛家짧펴r회훈』, ill優11"‘ Jtlii社, 46.5쪽, 
중국 

41) 黃엽立 編, 『 i:j:t醫百家醫論회華』, 重慶出)없社, 뼈5쪽, 
중국 

42) 孫中堂主編, 『尤在i얻醫學全書』껑l쪽, ‘消범大禁有三, 
一용xi핍, 二房室, 르!없食及鋼, #앙l융此者, 雖不服樂, 멈 
可無他, 不知JI:~홉, 쩌삶有金升, 亦不可救, 慣之, 順之,’

43) 품딩立 編, 『中醫百家醫論회좋』, 重慶出}없社, 뼈8쪽, 
중국 

多於所歡”의 기전은 內熱消觀이라고 보고, 飯

食을 控밟lJ하는 것이 치료의 우선순위라고 하 

였다. 이러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꼭 금하여 

야 한다고 하였는데, 孫思鍵의 學說은 지금까 

지도 精民病의 據防과 治續에 指導작용을 하 

고 있다‘ 尤↑읍는 바로 孫思適의 이러한 의학 

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. 

(3) 小便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와 八味뽑氣 

1L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한 셜명44) 

『洪範』에는 ‘곡식으로 단 것을 만든 다고 

하였는데 이치로 생각해 본다변 엿, 초, 술, 식 

혜를 만들 때에 버무려서 한참 두면 다 달게 

된다. 이것과 같이 사람이 먹은 음식도 다 달 

게 되어 방광으로 흘러가는데 만일 賢의 기운 

이 성하면 이것이 률火로 되어 牌몹를 럽히기 

때문에 음식을 삭여서 불과 찌끼를 나누어 대 

변과 오줌으로 내보낸다. 그리고 精氣는 골수 

로 가고 또 榮衛와 어올려 혈맥으로 가서 폼 

을 영양한다. 다음은 기름이 되고 다음은 피 

와 살이 되며 나머지는 오줌이 되는데 오줌은 

피의 나머지이므로 누런빛을 띤다 그리고 비 

린 것은 5장의 기운이며 짜고 누기는 것은 내 

려가는 맛이다. 그런데 이미 賢이 허하고 차 

면 음식에 더운 검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

그냥 다 내려가서 오줌이 되므로 단맛도 변하 

지 않으며 오줌이 맑고 서늘하며 살이 빠지는 

데 마치 젖먹이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그 기 

44) 孫中堂主編, 『尤在않醫學全뿔』241쪽, ‘按『파範』긍긍; 
*컸總↑Fif‘ 以理推之, #없때作뼈法, 須멋용n皆能뼈也. 
A餘食之後, 滋~皆뼈, 積在中魚, 若體띔氣盛, Qlj上蔡
精氣, 化入骨隨, 其次寫Hl'i홈, 其次寫JlJti진, 其餘Qlj寫小
{맺‘ 氣)짜, 五|熾之氣, l씨[!@갱, 따l下之1싸l.11 .. 쉰II맞샘1옮冷, 

不能薰化於上, 뤘氣則盡下而寫小便, 故납味不變, 下
多不止, 餘食雖多而에L庸拍橋 뿔如'.FL母, 歡氣上iJU:, 皆
寫쭈u-t-. 消i용‘똥者, 默氣下뻐, 盡寫小便也 又R며없五H緣 
之華蓋, 若下有B2i:氣上熱, 則潤而不恨, 若下虛極, 則陽
氣不能昇, 故9벼乾而i용. 警如홈며有水, 以板蓋之, 若下
有火거, 則曉氣上傑板能潤, 若無火力, Qlj水氣不#입二, 
*없S不可得而潤也, 故張f며景j:;; 宜服八''*뽑氣九, 井
不可食冷物, 又欲冷水, 此順得效, 故항正方於後j:;,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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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이 위로 올라가서 모두 젖이 되는 것과 같 

디. 消海病을 앓는 사땀은 음식기운이 아래로 

니1 려가서 오줌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속외 精

氣가 든든치 못하기 때문이다. 그랴므로 오줌 

이 짖고 붐이 여위며 허약해잔다 45) 

또한 빼는 五職의 덮개이므로 아래의 따뜻 

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녹녹해지지만 

아래가 몹시 차서 i場氣가 오르지 못하면 뼈가 

발라 갈증이 생간다. 비유해 말하면 가마에 

불을 볼로서 따뜻하게 한 다음 뚜껑을 덮으면 

김이 올라가서 뚜껑이 젖지만 만일 불로서 덤 

혀주지 않으면 뚜껑이 계속 마른대로 있는 것 

괴 갇다. 여기서 불힘이라고 하는 젓은 곧 신 

이 굳세고 실한 것을 말한다 ‘업氣흘 늘 r다뜻 

하게 보하면 먹은 음식이 열의 기운을 만나게 

되여 쉽채 삭으변서 워릎 잘 녹여주고 또한 

消밟病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폈빼 

景은 마땅히 八P,未웹氣갖L올 복용해야 한다고 

하였다- 찬 음식틀을 먹으띤 안 되고 또한 냉 

수원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방볍은 아주 효 

과적이다_46) 

“’합氣를 늘 따뜻하게 補하면 먹은 음식 이 

열의 기운을 만나게 되여 쉽게 삭으면서 몹를 

잘 녹여주고 또한 消漫病도 생기지 않는다”는 

문장으로 治뽑위주의 치료원칙을 據i歷하였고r 

JJ찌l와 ’엽을 편;視하면서 ‘治病必、求其本’하는 그 

의 의핵사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. 

(4) 『金뭔짧 消j찮』어l 記減된 처 방들 

尤'i'tl는 많은 의 학자틀의 消펌치 료처 방을 참 

고로 하여 『金핍靈』에 뼈、j참과 籍證에 대한 치 

료처방을 기록하였다_47) 『金圖靈』에서의 處方

例의 일부판 살펴보면 다음과 갇다. 

45) 東洋뽑4鼎F究함 발행, f宋板外줍秘폈』, 東洋~11때製 
本체〈式會야| • 1981년, 21Jl쪽, 연본 

46) 샤|니 fL 폐ii, 『마1짧百家짧폐회 'l~'』, ill:慶 iH!llii꾀, 1983 
년,뼈8쪽, 중국 

47) 孫rr'.fil::t.麻 r尤在앤짧쭈£全띔』, 마’i'!I中짧藥出)따社, 
l없9년도, 241쪽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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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八味i협氣JL 

熟地黃八兩, 햇|처 띠藥 各四兩, 收ft皮 建

澤i寫 白흉낌뚜 各三兩, |밤子制 |침桂 各-兩48)

@ 擔Y챔鴻, 口뿜古乾方 

찢門양 五兩, 花料三兩, 烏梅 十簡, 갚긍核 小

찢 三合, 중根, 竹짧 各一’해 

® 爆餘水不벼、’ 小便中如暗方
黃連 括흉흉根各五兩 

@ 경종쏟飯子 

A參 흙神 찢§-- 知母 五味子 生地 生남草 

舊根 括흉좋根 

@ 짖종q:. JL 
껑종?· T/I;작. 黃착 石費 玉竹 各八分, A參 龍

擔草 各六分, 升-柳四分, f只實五分, 生훔 括劃;월 

各十分, 狗tc根

@ ;할경*갯l」 

#동띔~jlf.隔紙샤} J.R童根 否仁셨妙黃 漢防己 各

-兩

@ 白가U散 

乾훌二兩 白지t A參 꺼£휴 쫓草 養香 木香

各一兩

@獨~!~九

獨~I一具, 洗t爭 黃j볕 白梁米各li兩 花*상 Zit 
神 各四兩 知母三兩 찢장二兩 

『金圖靈』에서 尤治가 인용한 조문들을 살펴 

보면 그는 주로 l펌宋時期의 孫멍、避, 王濤, 몇h 

權, 許;fl(微, 元代의 曾世榮 동의 의학서적을 
참고하여, 두드消로 분류를 하고, 금기사항을 기 

재히고, 治賢위주의 치법을 강조하였다. 

III. 考 察

(1) 病因病機方面

病機를 주로 虛勞內熱이라고 보고 있다.『金 

圖要·略따、典,消뼈篇」에서 尤')台는 太陰, !缺陰,

48) 孫中堂主編, 『尤在않醫學全휩-』222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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陽明, 少陰 동 4가지로 나누어서 消、j홉의 병리 

가전을 설명하였는데, 太陰은 心熱移師, }新陰

은 風勝則乾, 柳火從木出, 陽明은 火播而土操,

少陰은 7K虛不能制火라고 밝혔다‘『中醫內科學 

』49)에서는 消漫의 R혔9땀病機를 上魚-火퓨뼈퍼操; 

中뚫-멸受火燦, 虛熱內元; 下魚-賢元虛純, 水

火失調라고 종합하고 았는데, 尤'I감가 말하고 

있는 消遍의 분류를 「中醫內科學」의 내용과 

매교하여 보면, 太陰때、鴻은 上魚, 陽明消場은 

中魚, 少陰消i붉은 下魚에 해당한다고 볼 수 

있다. 厭陰부분은 해당한 부분이 없는데, 廠陰

즉 府으로 인한 消漫은 역대 의학자들이 논술 

한 것이 많지 않마. 그러내 실제로 현재 중국 

국내에서는 의학자들이 임상경험을 통하여 府

이 消j옵에 重要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 있 

다.5이 이는 尤J治가 많은 엄상경험을 통하여 

消悔의 病機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방변으로 

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. 

(2) 辦證方面

『金置要略心典·消Ii홉篇』에서는 消鴻의 8藏B府

歸屬을 명확하게 밝혔다. 

上消, 隔消-뼈몹熱盛傷律 鴻欲歐水, 口乾操

며消-몹中有熱-消觀引歡r 大便堅, 小便數

下消-賢虛不能없lJ火 

『中醫內科學』51)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

분류를 하였는데, 尤핍가 분류한 것이 이미 

消泡의 변증채계를 갖추였다고 볼 수 었다. 

『金圖靈·消鴻』에서는 元代 曾世榮이 저술한 

『擔察方』중의 내용을 인용하여 消펌, 消中, 賢

消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尤治는 이와 같이 

消泡을 넓은 범주의 病名으로 사용하기도 하 

고 消웹分類중의 하나로서 좁은 의매로도 사 

49) 帳伯멋 主編, 『中짧內科學』, A民衛生出版社, 19&'l 
년1 570 571쪽, 중국 

50) 泡冠杰 主編, 『뺨I*病』 r A民衛生tl:'rJ!N社‘ 2002년, 8 
즈죠 

51) 張伯멋 主編, 「中醫內科學』, A民衛生出版社, 19&'l 
년, 57fi쪽 

용하였다. 이와 똑 같은 병명으로 최초로 분 

류한 것은 『太平聖惠方』이다. 아와 같이 北宋

時代에는 이런 분류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r 

정식으로 上消, 中消, 下消 이름을 사용한 것 

은 『}규漢心法」이다. 그러나 尤샘는 元代로부 

터 이미 사용한 上消, i:p 消, 下消로 분류하지 

않고 北宋시기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. 현 

재 의학자들이 이러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지 

않지만, 『古今옳驗方』에서 발취한 때、漫에 대 

한 증상 중 소변이 달다는 기록온 세계에서 

가장 최초로 당뇨병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文

字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었고 또 消껍, 消中,

뽑j혐의 증상틀을 살펴볼 때 현대의학에서 말 

하고 있는 構原病의 三多在(多飯1 多食, 多!Ji()

과 거의 인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

(3) 治續方面

『金團要略,c,典·消i홈篇』에서는 주로 『金핍 

要略』의 취지를 떠받들면서 처방도 『金置要略

』에 적힌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白虎加人參場,

文뼈散, 뽑氣갯L등이 있는데 , 그 중에서 특히 

溫補之짧j얀 賢氣갯L이 무엇 때문에 虛熱로 인 

한 消獨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

溫補之햄j인 賢氣갯L이 賢에 있는 뚫陽을 키우 

고 북돋아 주어 牌뿜로 들어온 觀氣가 牌와 

뼈에 전달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 

게 분석하였다. 또한 賢中 陽氣와 上魚, 下魚

및 師와 몹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‘뽑속에 氣

가 있어 氣化률 主管하고 律被을 運行시키며 

心과 뼈를 적셔준다. 이러한 氣가 虛하게 되 

면 윈로 올라올 수 없고? 氣가 이르지 아냐하 

면 水 또한 옹라오지 않으므로 心9떠가 그 윤 

택함을 앓게 된다. 대저 水彼은 음에 속하고 

氣가 아니고는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없다, 기 

는 ll] 록 양에 속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水를 

포함하고 있는데 水는 氣와 더불어 같이 있고 

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.·라고 설명하였 

마. 볕중氣갯L어1서 附子, 桂校를 사용한 목적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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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하여서는 ‘桂技, 附子가 바로 賢에 있는 쇠 

퇴한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여 心剛쪽으로 上

行하게 하니 그러므로 이름을 %氣라고 지은 

것이다‘ 그렇지 않고 滋陰潤操하는 약만으로 

는 물을 따시는 것과 갇아서 도움이 되지 않 

고 단지 이래쪽으로 흘러갈 따름이다, 나중에 

陽氣가 모두 없어지게 견틀어져 내려가는 것 

만 있고 上升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를 마시 

변 소변으로 둘이 나가게 되어 치료할 수 없 

게 된다.’라고 서술하였다 『金많쩔쩔‘消i옵』에서도 

『外줍秘몇』와『합쨌j本훤方』의 내용을 연용하여 

업j않하여 ?밟””[~당할 수 없는 것이 消펴病의 주 

된 병리기진을 강조하고 1협氣갯L을 사용힌다고 

되어있다. 

消펴에 대하여 많은 현대 으l희자들은 消泡

의 주된 원인여 랩虛에 았으니 l펄虛릎 치료하 

는 것이 가장 끈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인식하 

고 있다‘ 이러한 학셜의 시작은 T金핍要略』으 

토 시직된 것으로 올 수 있다52). 尤‘|‘입논 특히 

뽑1삶에 다1히 여 중요시 히면서 거듭 강조하고 

샘氣갯L에 매하여 자세하게 분삭허였디-

쁨氣‘1L외에 『金델짧·消j옵』에서는 消泡, 口

苦굵就方, 欲水不消, 小便中YllU답方, 찢종쪽欲子, 

경---값;, 정력환, 白 Jlt散, .홉m 갯L 등 치료처방이 

나열되어 였디 

(4) 愈證治據方而

@大!剛‘

尤↑김는 『”협急千金---方』의 내용을 인용하여 

消휩환자쓴 柳끓이 걸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 

다고 보고 두개의 처방을 제시하였다 53) 

@ 水病j쥐l핀 

」깜}채 1L 

消i않病의 처Ill: ii풍은 현대 탬)Jj(病의 합병증과 

52) 펜관에ill 팡.=i=.t;패, r펴今名짧폐禮金껏형 l얘i첩챈』, 'fl밟jrp 

짧쨌:l\!따페, 1999년, l쪽, 중국 
53) 孫마1숲 l:剛, 『尤1f.i뽀짧행全땀;』,rtil행 cji짧햇벼|없社, 

1999년, 242쪽1 중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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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한데, 構없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

이 겨도 하마. T中醫內科學」54)에서는 癡直, 睡

帳, 耳寶, 崔、롭 등 네 가지를 논술하고 있는데. 

尤염는 이 중에서 2가지에 대하여 처방을 제 

시한 것이디. 

(5) 禁료方面 

『金핍驚·消海』에 흉ki'핍, 房室, 펴@食 및 鋼 등 

4가지른 금할 것을 강조하였는데, 이것은 『ιf

急千金흉륙方』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마. 『中醫

內科學』에서는 이 금가사항이 실천가치가 있 

다고 분석하고 있다55) 

(6) 其他

『金圖폈略』에서 同病異治와 異病同治가 중 

요한 治法중의 하나인데 尤’治는 ‘漫欲餘水’에 

대하여 同病異治의 治法을 설명하였다‘ 

N. 結論

『金델要略,~、典·消j옵篇』과「金뀔靈·消j옮J 어l 서 

消漫에 대한 尤↑읍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괴 

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. 

1. 消泡의 病機는 虛勞內熱로 보고 았고, 太陰,

1新陰, 陽明, 少陰 등 4가지로 나누어서 각 

유형의 職剛歸屬을 분명히 하였다 그 중 

j新陰에 대한 거록은 땀 또한 消樞病에 영향 

을 미 친다는 젓을 밝혔다. 

2. 辦護에 있어서 上消1 며消, 下消에 대하여 각 

각의 장부귀속을 밝혔으며, 消、i첩, 消며, l뽑消 

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세 가지 증성들 

54) 眼伯벗 主쩌, 『中짧內科쟁』, 人R;f:l;i:'E出,I싸社, 1988 
년, 많5←586쪽 

55) 꿇伯떳 主編, 『中醫內科學』, A民衛:t.出版社, 1988 
년, 587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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尤,,감의 『金置要略1G典』과 『金置靈』에 나타난 消뼈에 대한 考察

을 살펴보면 이미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

總原病의 三多증상과 거의 유사하다‘ 

3. 治擔에 있어서 溫補之엠j인 賢氣갯L이 무엇 

때문에 虛熱로 인한 消j홉에 사용되는지에 

대한 원인 및 뽑中 陽氣와 上魚, 下魚 및 

師와 뿜의 상관관계, 賢氣갯L에서 附子,, 桂

技를 사용한 목적에 대하여 에 대하여 자세 

하게 분석하여 후대 의학자틀이 賢氣갯L을 

사용하는데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. 

4. 消j룹의 용흉證 즉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

精民病의 合佛꺼톤과 유사한 병증에 대하여 

離直와 浮睡 두 가지를 지적하고 처방을 기 

재하고 있다. 

5. 『備急千金要』의 문장을 인용하여 飯酒, 房

室, l해食 및 鍾둥을 금할 것을 강조하였다. 

6. 不足點 尤治는 淸代에 이미 消鴻의 病因에 

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

病因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 거의 없다. 治

法에 대해서는 補뽑위주의 치법을 주로 사 

용하였는데, 치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. 『金

圖靈·消j옵』에 여러 가지 처방을 기재하였지 

만, 현재 消鴻病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 

통을 주고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癡誼와 

水睡 2가지밖에 서술하지 않았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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